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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두, 첫 AI 안경 발표

中 외국계 은행 ‘감원바람’

바이두가 사진 촬영, 내비게이션, 실시

간 번역 등이 가능한 첫 증강현실(AR) 스

마트 안경을 발표했다. 12일 차이신(财新)

에 따르면, 바이두 산하 스마트 하드웨어 업

체 샤오두(小度)가 12일 바이두세계대회에

서 공개한 이 안경은 블루투스로 스마트폰 

또는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해 바이두 

원신대모형(文心大模型)에 액세스할 수 있

다. AI는 안경 사용자의 시각, 목소리 정보

를 인식할 수 있으며 관련 피드백을 제공

할 수도 있다.

샤오두는 AI 안경의 가격과 출시 일정을 

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오는 2025

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.

바이두는 이 제품이 지난 9월 메타와 레

이밴이 출시한 스마트 안경 ‘레이밴 메타’의 

대항마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. 스펙만 놓

고 보면, 레이밴 메타는 49g 무게로 퀄컴 스

냅드래곤 AR1 Gen1 칩과 1200만 화소의 

카메라를 탑재한 한편, 바이두의 AI 안경

은 레이밴 메타보다 가벼운 45g, 1600만 화

소 카메라를 탑재했다. 또, 와이파이 모듈

을 지원하는 점도 블루투스 연결만 지원하

는 레이밴 메타보다 나은 사양으로 꼽힌다.

바이두는 샤오두의 AI 안경은 여행 시 사

용자가 보는 관광지를 실시간으로 소개하

거나 이미지 검색을 통해 사물을 인식할 수 

있다고 소개했다. 이 밖에 일인칭 사진 촬

영, 실시간 사진 번역, 메모, 문서 저장 등

도 가능하다.

샤오두 관계자는 “이번에 출시한 AI 안

경은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가깝다”며 “멀

티모달 시각 능력에 집중했으며 음성 대화 

지연 시간을 3초 미만까지 단축시켰다”고 

말했다.

현재 AR 안경 시장은 초기 발전 단계로 

제품 형상 및 기능에 대한 탐색이 진행되고 

있다. 시장조사기관 IDC 데이터에 따르면, 

올해 1분기 중국 AR 일체형 안경의 출하량

은 8000대에 그쳤다. 

예칭칭(叶青清) IDC 중국 분석가는 “샤

오두가 이번에 출시한 AR 안경은 AI, 촬영, 

번역 등 가벼운 기능 위주라는 점에서 레이

밴 메타와 유사하다”며 “AI 안경은 올해 하

반기부터 급속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오는 

2025년 국내 다수 제조업체가 관련 제품을 

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올해 들어 스마트 하드웨어 분야에 

중국 다수 스타트업, IT 대기업들도 뛰어들

고 있다. 앞서 포켓용 AI 기기 ‘Rabbit r1’과 

웨어러블 기기 ‘Ai Pin’이 출시되면서 스마

트폰을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

았으나 성능 부족, 짧은 배터리 수명, 클라

우드 기반 AI 기능 등으로 인해 실망스럽다

는 반응이 이어졌다.

이민희 기자

현지 시장 침체로 중국 내 외국계 투자은

행의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다. 13일 차이신

(财新)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BNP파리바 

은행이 중국 본토, 홍콩에서 근무하는 직원 

약 11명을 감원했다고 전했다. 

해당 소식통은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

투자은행(IBD), 기업 금융, 주식 자본 시장

(ECM) 등의 부서가 포함됐으며 이 중에는 

상무급 이사도 명단에 있다고 밝혔다. 

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, BNP파리바

는 최근 중국 본토 및 홍콩에서 10명을 감

원했다. 이는 중국 관련 팀의 약 10% 규모로 

7명은 홍콩에서, 2명은 중국 본토 사무실에

서 근무하는 직원이다. 

BNP파리바가 감원을 단행한 것은 지난 

2022년 중국 투자은행 팀을 확대한 이후 처

음이다. 업계 관계자는 BNP파리바의 중국 

팀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중국 본토, 홍콩 

자본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해당 팀이 아

시아, 태평양 지역의 다른 시장을 담당하지 

않는다면 인력을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

했다. 

BNP파리바는 최근 중국 사업에 적극적

인 행보를 보여 왔다. 이에 앞서 BNP 증권은 

지난 4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(CSRC)

의 인가를 받아 중국 네 번째 외국계 독자 

증권사가 되기도 했다. 

이 밖에 영국 최대 금융기업 HSBC도 인

력 감축을 예고했다. 지난 10월 HSBC는 그

룹 차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

면서 일부 중·고위급 임원의 퇴직이 불가피

할 것이라고 밝혔다.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

르면, HSBC의 첫 번째 감원 조치는 수주 내 

시행될 전망이다. 

홍콩 기업공개(IPO) 시장이 2021년 이후 

계속 위축되면서 지난해와 올해 홍콩 현지 

모건스탠리, 시티그룹, 골드만삭스, UBS, 뱅

크오브아메리카, HSBC, 노무라, 중신리옹 

등 여러 외국계 투자은행이 구조조정과 급

여 삭감을 단행했다. 일부 대형 금융기관

은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중환 금융구역 

A급 오피스에 위치했던 사무실을 보다 저

렴한 지우롱(九龙)으로 이전한 것으로 전

해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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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NP파리바 中부서 11명 사직

촬영, 내비게이션, 실시간 번역까지


